
㈜퓨어켐(대표이사 이기성)이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‘모듈식 약물결합 체온감응형 하

이드로젤 플랫폼’을 개발하고 있다. 퓨어켐은 국민대학교 이기성 교수(이학박사·유기

화학)가 2022년 교원창업으로 설립한 바이오·화학 소재 기업이다. 고정밀 유기화합물

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약물전달 시스템(DDS)과 바이오 소재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

다.

회사가 개발 중인 플랫폼은 관절 안에서 윤활·완충 기능을 하는 하이드로젤에 항염증

약물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기술이다.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치료 효과와 약물전달 기능

을 함께 구현해 기존 관절강 주사제보다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

이다.

동일한 하이드로젤 구조에 여러 약물을 모듈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피부염·조직재생·

염증성 질환 등으로의 확장성도 갖췄다. 현재 동물실험에서 염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

으며, 향후 전임상 개발을 거쳐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퓨어켐은 설립 이후 누적 매출과 투자유치 약 24억원,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주 약 30

억원을 확보했다. 소재 분야에서는 LG디스플레이·한솔케미칼 등 대기업의 공식 협력

업체로 유기소재를 공급하고 있고, 이를 바이오 플랫폼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

다.

사업화는 반려동물용 골관절염 치료제를 먼저 개발한 뒤 인체용 치료제로 확대하는 방

식으로 추진한다. 국내외 제약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도 검토 중이다.

이기성 퓨어켐 대표는 “안정적인 소재사업 매출을 기반으로 지속방출형 하이드로젤 플

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”며 “골관절염 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

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퓨어켐은 고정밀 합성 기술과 하이드로젤 플랫폼의 기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‘202

6 혁신 바이오 기술대상’ 선정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등 기술 혁신성을 평가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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